
ARTIST REVIEW 

 

On the matter of portrayal in painting about self-reflection 

 

As life progresses one encounters many encounters. Those encounters can either be coincidental or destined.  

At times, those past coincidental encounters feel as of those destined when time passes.  This not only applies 

to people but for objects or specific matters. The chrysanthemum, which the artist, Lee Geum-Hwi 

encountered, was that of the same. Initially, the chrysanthemum flower represented fear as the artist’s first 

encounter with it was at a funeral of a family member.  However, the chrysanthemum coincidentally 

encountered by the artist later in life contained the meaning of a start in life and became a friend for life. The 

artist mentioned, “I am not sure if I was the one who chose the chrysanthemum or the other way around.” 

And added, “As a butterfly is drawn to the scent of the flower… the border of which losses the meaning over 

time.” 

The artist communicates to the mums as they were people when painting the flowers. This means that the 

mums are not simply an object matter to portray and examine. The artist stated that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and the way self-reflection was taught through them. The mum flower, in its own existence, contains 

the beautiful birth as well as the withering end resulting in non-existence. Furthermore, the magnificence of 

rebirth from its ground which it perished brought the meaning of one’s life and, in turn, a reason for self-

reflection. For this reason, the mum, once a small object of portrayal, became a place for examination of life 

itself and the deeper self-reflection. It seems that the reason for the mum flowers portrayed in a realistic 

manner although the entire piece as an abstract style can be concluded that it is not a simple observation that 

is expressed, but the emotions and reflection that derived from the meaning of the mum flower for the artist. 

Through the process of the artwork, the artist was learned to communicate to the world and was able to see 

oneself through the mum flower. The chrysanthemum acts as a window to the world as well as a way of 

communication, rather than being centralized in one’s private work world and outwardly expresses the 

inner-self. Artist paints chrysanthemum flowers, however, the work is not only about the object and is about 

the reflections of the world and the universe, perhaps, mankind and their lives. This may not be in a physical 

form, rather, shapeless like the laws of the universe and the life of a man. It is also portrayed through the 

relationship of the flower and the butterfly in an abstract style within the same space. 

The artist mentions that as the work progresses the reflections of inner-self can be heard through the piece. 

The piece becomes a medium of reflection and an echo of the voice within. However, I do not feel this only 

applies to the artist alone. If one truly attempts to feel its emotions emanated and the message heard he or 

she can also see the reflections and hear the inner-voices at times forgotten through daily lives. As for the 



artist portrayed the essence of the world and the lives of mankind reflected as a message though the 

chrysanthemum flower. The artist continues to paint this world in self-reflection and in endless questions.   

 

CYART  Lee Seung Hoon 

 

 

 

 

 

 

 

 

 

 

 

 

 

 

 

 

 

 

 



자신을 되돌아보는 대상을 그려간다는 것에 관하여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된다. 그 만남은 우연적일 경우도 있고 필연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우연적인 만남이 시간이 지난 후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느끼게 될 때도 

있다. 이는 사람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어떤 대상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금휘 작가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국화는 그런 대상이었다. 사실 그의 삶에서 처음 국화라는 대상을 

만나게 된 것은 가족의 장례식장이었기에 국화는 두려움으로 느껴졌었다. 그러나 그가 작업을 하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국화꽃은 작은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작은 우주이자 그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작가는 이처럼 국화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 “내가 

국화를 선택한 것인지 국화에 의해 내가 선택당한 것인지”라고 말하였다. 또 “꽃 향기에 이끌려 나비가 

찾아온 것인 듯 이제는 그 경계 자체가 무의미해져 간다”라고도 하였다.  

 

    작가는 작업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듯 국화 꽃과 많은 대화를 하며 그 꽃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것은 

국화 꽃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마주하여 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는 

작업하는 동안 국화 꽃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내려놓고 홀로서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국화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송이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 화려했던 

꽃송이가 소멸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꽃이 떨어져나간 장소에서 또 다시 

새로운 꽃이 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운데 신비한 생명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견하게 되면서 그 

국화꽃이라는 대상은 작은 식물이었지만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되돌아보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금휘 작가에게 있어서 국화꽃은 단순한 그림의 소재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고찰하는 

장소이자 작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장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그의 작업이 

국화꽃이라는 대상에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화면 전체는 추상적이며 명상적인 공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려내고자 한 것이 단순히 꽃의 외형이 아니라 꽃을 만나고 난 후 떠오르게 된 많은 

생각과 감각하게 된 많은 느낌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결국 작업하는 과정에서 국화를 통해 인간의 삶과 세상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국화와 

대화하면서 자신을 거울을 보듯 다시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이제 작업의 중심에서 모호했던 세계를 읽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감춰져 있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작가는 국화를 그려내고 있지만 그의 작업은 국화뿐만 아니라 작가가 국화를 

통해 느끼게 된 세상과 우주, 혹은 인간의 삶과 같은 영역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 형태를 띤 

것이 아닌 우주의 섭리나 인간의 욕망처럼 비형상적인 것일 수 있는데 작가는 이를 꽃과 나비의 

관계에서, 그리고 마음의 무늬를 그려낸 것 같은 추상적 공간에서 이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요즘 그의 작업을 집중해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그의 작업에서 듣게 된다고 

한다. 어느새 그의 작업은 거울처럼 자신을 되돌아보는 장치이자 메아리처럼 자신의 음성을 다시 

음미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작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만일 진지하게 그의 그림을 읽어가고자 하고 감각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고, 자신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그려낸 것은 국화꽃을 통해 보게 된 세상과 인간의 형상 너머의 세계이며 거울처럼 메아리처럼 반영되는 

세계이자 이미지로서의 시각 장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러한 세계를 그려내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질문하며 작업을 해오고 있다.  

 

사이미술연구소 이승훈 


